
2018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 반대 성명서 채택

1. 제안이유

 가. 강원도에서 지난 9월 1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입장을 

의회 의결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장소 선정은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 번의 

IOC 실사 등 주민의 염원을 모아 한 뜻으로 노력 하였음

다. 이 결과로 평창 개최가 확정되었고 흑자 올림픽,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튼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기록되어

라. 올림픽 주 개최지라는 평창군민의 사명감과 자긍심이 고양되는 

가운데, 이번 통보된 강원도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임

마. 강원도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한 

경우 일체의 협조 거부할 예정임

의 안
번 호 44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19일
발  의  자 : 장문혁 의원

찬  성  자 : 이주웅, 박찬원,
지광천, 심현정,
전수일, 이명순 의원



성         명        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강릉 개최에 따른 평창군의회 입장)

 강원도는 지난 9월 11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평창군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

다.

 이에 평창군의회는 평창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강원도의 결정

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이번 사

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여년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해 우리 

군민은 그야말로 풍찬노숙의 인고를 견뎌 왔다.

  IOC의 세 번에 걸친 현지 실사를 위하여 아침밥을 거르고 언 손

을 호호 비벼가며 도로변의 눈을 치웠고, 실사단이 지나가는 도로 

요소  요소에서 IOC회원국의 깃발을 흔들며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

원하는 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예스 평창”으로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1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평창의 개최가 확

정되자 우리군민은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경사로 한마

음  한뜻이 되어 기뻐하였다.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도 개폐회식장 강릉이전 등 수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유래 없는 흑자올림픽으로  

 치러졌고 특히,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 고위급이 

만나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올림픽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1년이 다가오는 작금의 현실

을 지켜보면서 평창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끝없는 

자긍심을 심어준 올림픽이 정치논리에 함몰되고, 지역 이기주의에 휩쓸

리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평창군민은 지난 소치 올림픽 종료 후 차기 대회 개최지에 올

림픽기를 넘겨받을 때부터 평창이 아닌 강원도가 넘겨받기로 하는 등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으나, 국가적 행사라는 대의명분이 있었기에 참

아왔으며, 각종 대회시설이 강릉위주로 들어서고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피겨 등 빙상 경기가 강릉에서 개최되면서 평창은 상대적으

로 언론의 관심이 적은 설상경기가 주였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

픽”은 “평창이 주 개최지다”라는 자존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것이

다.

 그동안 겪어왔던 온갖 수모와 상대적 열등감속에서도 오로지 주개

최지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켜온 맥락에서 평창군의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에서 개최하기로 한 강원

도에게 다시한번 주개최지가 어디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5천년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안고 묵묵히 흐르는 한강도 그 시원

은 작은 샘물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강이라면 

그  시원이 있는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시작과 대의명분이 우리 평창에 있음을 모

를리가 없을 강원도가 대규모 인원 수용과, 방한대책, 교통 안전문



제 등으로 1주년 기념행사를 강릉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마치 

“우리 생일을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는 처사로 5만 평창군

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가슴 한 켠에 큰 생채기를 남기는 행위로 분

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평창군의회는 이와같은 군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5만 군민

과 더불어 이번 사안에 대해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강력히 천명하

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1주년 기념행사 강릉개최를 재고할 것을 강

원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는 강원도에서 계획하

는 “2021동계아시안게임유치, 동계U대회 유치”등 각종 겨울철 행

사에  대한 일체의 협조를 거부할 것이며, 1주년 기념식 강릉개최와 

별도로 평창군민이 주축이 된 기념행사를 치러 평창 군민의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을 것임을 강원도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 2월 9일에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인  1주년 기념식 행사개최

까지는 아직 4달여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추락한 평창군민의 자존심을 어루만

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를 위해 그동안 도정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온 선량한 주민의 자긍심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새

로운 조치가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19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